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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와 관형사
서상규∙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국어학의 이해

부사와 관형사는 주로 다른 말의 앞에 와서 그 뒷말을 수식하는 일
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묶어서 수식언이라고 부른다.1) 이러한 공통성
을 가지면서도, 부사와 관형사는 그 꾸미는 대상이 다르다. 관형사는 
항상 체언 앞에서 그 체언만을 꾸미는데, 부사는 주로 용언 앞이나 문
장 앞에서 그 뒤의 용언이나 문장을 꾸미기도 하고, 더러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한다.

부사와 관형사 모두 문장에 쓰일 때에 그 형태를 바꾸는 일이 없다
는 특징을 함께 한다. 그러나 부사에는 조사를 붙여서 쓸 수 있지만, 
관형사에는 조사를 붙일 수 없다.

이 글에서는 관형사와 부사가 문장(말)에서 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부사와 관형사의 분포
<표 1>은 “연세한국어사전”(1998)과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수

1) 허웅(1995: 404) 참조.



연세한국어사전(1998) 품사 표준국어대사전(1999)
표제어 비율(%) 주표제어 부표제어 계 비율(%)

30,795 62.06 명사 333,901 1,156 335,057 65.82
313 0.63 의존 명사 1,061 0 1,061 0.21
107 0.22 대명사 463 0 463 0.09
86 0.17 수사 277 0 277 0.05

9.376 18.90 동사 15,131 53,263 68,394 13.43
36 0.07 보조 동사 42 6 48 0.01

2,907 5.86 형용사 6,424 10,937 17,361 3.41
11 0.02 보조 형용사 22 7 29 0.06

2,407 4.85 부사 14,093 3,802 17,895 3.52
927 1.87 관형사 529 1,156 1,685 0.33
198 0.40 조사 357 0 357 0.07
158 0.32 감탄사 812 0 812 0.16
935 1.88 어미 2,526 0 2,526 0.50
543 1.09 접사 656 0 656 0.13
204 0.41 형성/어근 7,346 0 7,346 1.44
616 1.24 무품사 58,509 0 58,509 11.49

합산 442,149 70,327 512,476 100.72
품사 통용 1,555 1,845 3,400 0.67

49,619 100 계 440,594 68,482 509,076 100.05

<표 2> 사전에 나타난 관형사와 부사의 분포

록된 전체 표제어의 품사별 분포이다.2)

우리가 관심을 가진 부사와 관형사의 비율을 보면, 여기에 속하는

단어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품사의

비율이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비해 규모가 작은 “연세한국어사

전”(1998)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 두 품사에 속한 단어

들이 비교적 고빈도 어휘에 속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전자는 말뭉치에서의 빈도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표제어를 선별한 사전인 데 비
해, 후자는 문헌적으로 확인되는 모든 단어를 망라적으로 수록한 사전이다. “표준
국어대사전”의 표제어 통계는 이운영(2002: 21)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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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사

2.1. 부사의 기능과 수식 대상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말 앞에 놓여서 그 뒷말의 뜻을 한정하는 품
사이므로, 부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본래적 역할인 수식 기능
에 있다. 부사들의 수식 기능은 수식의 대상이나 범위의 면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 준다.

부사의 수식 대상이 되는 말은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언이 가장 일
반적이지만, 그 밖에도 관형사, 체언, 또는 다른 부사가 수식 대상이 
되기도 한다.

(1) a. 초겨울 어둠은 빨리 찾아왔다.(동사)

b. 가슴이 몹시 아팠다.(형용사)

c. 그 사람 아주 {부자/미인/실력자}이다.(명사 또는 명사+이다)

d. 바로 {앞/뒤/옆/위/아래/여기/거기/저기}에 있어요.(명사 또는 대명사)

e. 그의 차는 아주 새 차였다.(관형사)

f. 내가 너무 일찍 도착했나?(다른 부사)

부사가 용언을 수식할 때(1a, b)에는, 이들 부사와 의미적으로 통하
는 용언이 그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부사 ‘빨리’는 어떤 일, 행위, 동
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부사 ‘몹시’는 어떤 상태나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각각 수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뒤에 나타나서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용언에는 거의 제약이 없어 보인
다. 그런데 부사가 체언을 수식할 때(1c, d)는 그 뒤에 올 말의 선택이 
그다지 자유롭지 않다.3) 한편, 관형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1e, f)에도, 
그 자리에 다른 관형사나 부사를 찾아서 대체하는 일이 어려울 정도

3) 다음과 같은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 사람 아주 {학생/소년/실력}이다. // *바로 {안/
속/겉/바깥}에 있어요.



     항목
피수식어

결합 
단어 수

단어 
수의 
비율

빈도수 
합

빈도수 
합의 
비율

대표 예(빈도가 높은 것부터)

형용사 204 51.26% 426 56.05%
아프다(20), 춥다(15), 궁금하다(14), 
(배)고프다(13), 바쁘다(10), 언짢다(10), 
피곤하다(9), 부끄럽다(8)……

동사 186 46.73% 321 42.24%
상하다(11), 지치다(11), 당황하다(9), 놀
라다(8), 거슬리다(6), 미안해하다(6), 사
랑하다(6), 실망하다(6)……

보조형용사 1 0.25% 6 0.79% 싶다(6)
보조동사 1 0.25% 1 0.13% 싶어하다
명사 4 1.01% 4 0.53% 신경질이다, 신경질적, 충격적, 호의적
부사 2 0.50% 2 0.26% 불안스레, 빨리
합계 398 760

<표 3> 부사 ‘몹시‘의 피수식어 분포 

로 제약이 심하다. 결국, 부사는 문장에 쓰여서 다른 말을 수식할 때 
어느 정도 정해진 대상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부사의 수식 대상은 늘 이렇게 품사별로 정해져 있는 것
일까? 부사 ‘몹시’(1b)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이른바 ‘정도 부사’로 일
컬어져 온 것인데 그 수식 대상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
기로 하자.

아래의 표는, ‘국립국어연구원 용례 색인 작업(1000만 어절)’에 나
타난 ‘몹시’의 용례 760개를 분석하여, 이 부사가 뒤에 어떠한 피수식
어와 함께 쓰이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부사 ‘몹시’는 형용사 수식(56%), 동사 수식(42%)이 모두 가능할 
뿐 아니라, 명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일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부사는 
그 수식의 대상을 가려잡는 일정한 경향은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
니다. 물론, ‘몹시’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표와 같이, 주로 어떤 
상태나 사람의 심리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에 국한된다.

부사가 수식하는 대상은 한 단어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둘 이상의 
단어로 된 구나 절(관점에 따라서는 문장)로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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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설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있겠어요?

b. 혹시 김범우라는 사람 아시오?

(2)의 부사들은 어느 특정한 단어와 수식 관계를 맺는다기보다 그 
문장의 나머지 부분 전체와 의미적 관계를 맺으면서 이를 수식하고 
있다.

2.2. 부사의 종류

부사는 그 수식을 받는 말에 따라서 갈라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
로는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사는 대체로 그 수식의 
범위와 대상,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류한다.

부사가 문장에 쓰이는 방식으로서는 문장 전체의 문법적 의미에 관
여하는 것과, 주로 그 뒷말만을 수식하는 두 가지로 나뉜다. 문장 전
체의 의미에 관여한다는 것은 문장 전체를 수식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기도 하므로, 이런 부사를 ‘문장 부사’라고 한다. 뒤따르는 특정한 
단어(주로 용언이나 명사로 된 서술어)만을 주로 꾸미는 부사들을 통
틀어 ‘성분 부사’라고 부른다.

(1) 문장 부사
문장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 대상으로 삼아서, 문장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거나, 앞뒤의 두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을 수행한
다. 문장 부사는 일반적으로 문장 속에 나타나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
롭다.

(3) a. 과연 보물은 땅속에 묻혀 있었다.

b.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과연’은 그 문장 전체의 의미에 대해서 화자의 태도 등을 덧붙여 



드러내는 데에 주로 쓰인다. 이 화자의 태도는 문장 내용에 대한 확신
이나 부정, 의심이나 가정, 바람 등으로 나타난다.

문장 부사는 문장에서 뒤따르는 서술어에 일정한 형식의 표현이나 
문법적 형식을 요구하는 일이 많다.

(4) 단정을 요구: 과연, 딴은, 실로, 물론, 정말 / 단연코, 꼭, 반드시 / 마치, 똑 

/결코…….

(5) 의혹이나 가정을 요구: 왜, 어찌, 설마, 하물며 / 아마, 글쎄 / 만약, 만일,

설령, 가령 / 비록, 아무리…….

(6) 바람을 보이는 부사: 제발, 아무쪼록, 부디.

한편, 다음과 같이 앞 문장의 의미를 뒤 문장에 이어주는 접속 부사 
역시 문장 부사에 포함할 수 있다.

(7) 어느 나라 사람이나 먹는 것은 다 같다. 그러나 먹는 방법과 양식이 다르다.

접속 부사가 수행하는 접속이라는 기능은 엄밀히는 뒤의 문장에 대
한 수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들 접속 부사 뒤에서 특별한 표
현이나 형식을 요구하는 일도 없다.

(2) 성분 부사
성분 부사는 주로 단어나 구로 이루어진 특정한 성분을 수식하는 

데에 쓰이면서, ‘시간, 장소, 모양(성상), 정도, 부정’ 등의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8) a. 시점 : 일찍, 이미, 벌써, 어제, 그저께…… /

이제, 방금, 금방, 오늘, 내일, 다음, 차차…….

b. 길이 : 늘, 항상, 잠시, 잠깐, 오래, 곧, 영구히, 영영…….

c. 순서 : 먼저, 일찍, 같이, 함께, 한꺼번에…….

d. 번수 : 가끔, 매일, 매번, 자주, 비로소, 처음, 아직, 드디어, 번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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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 시간 부사는, 뒤에 쓰이는 서술어의 종류나 문장의 형식에 특
별한 제한을 요구하지 않지만,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 중 ‘어제, 그저
께, 내일’ 등은 문장의 시간 표현에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9) a. 벌써 {도착했다/도착한다/도착할 것이다}.

b. 어제 {도착했다/*도착한다/*도착할 것이다}.

c. 내일 {*도착했다/도착한다/도착할 것이다}.

d. 늘 {빵만 먹는다/명랑하다}.

장소 부사 (10)은 사건이나 동작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가리키는 
의미적 특성을 지니며, 뒤에 쓰이는 서술어의 종류나 문장의 형식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10) a. 곳: 여기, 거기, 저기, 어디 / 곳곳이, 집집이…….

b. 쪽: 이리, 그리, 저리.

성상 부사 (11)은 뒤의 용언의 내용이 가리키는 바 주로 행동의 방
식이나 모양, 성질,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일을 한다.

(11) a. 잘, 못(나쁘게), 천천히, 빨리, 깊이, 가만히…….

b. 이리, 그리, 저리4), 어찌, 아무리.

c. 하하, 땡땡, 도란도란, 뻐꾹뻐꾹…… /

출렁출렁, 데굴데굴, 사뿐사뿐…….

(11c)는 의성어와 의태어들로, 다른 성상 부사에 비해서 뒤따르는 
서술어에 심한 제약을 받는다.5)

4) 장소 부사 ‘이리, 그리, 저리’와 모양은 같지만 뜻은 달라서,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의 뜻으로 쓰이는 것들이다.

5) 서상규(1993)에 의하면, 의성․의태어로 된 부사들은, 개별 어휘별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결합하는 서술어의 종류나 의미적 특성에 매우 강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깜짝, 텅’ 등은 수집 용례 모두에 각각 ‘놀라다’와 ‘비다’의 
단 한 가지 서술어만 나타나 가장 강력한 제약을 보인다.



(12) a. 평가: 꽤, 퍽, 무척, 너무, 몹시, 매우, 아주, 제법…….

b. 비교: 가장, 제일 / 한결, 한층, 더욱, 훨씬, 비교적, 보다 / 더, 덜…….

c. 수량: 다소, 약간, 조금 / 거의 / 많이, 한껏, 잔뜩…….

d. 수량 평가: 겨우, 다만, 맨, 고작, 기껏, 무려, 불과, 꼭…….

e. 부정: 여간, 도무지, 전혀 / 과히, 별로, 그다지…….

정도 부사 (12)는 형용사로 된 서술어를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만(13a), 상태성을 지닌 일부의 동사(13b), 일부의 관형사(13c), 다른 
부사(13d), 일부의 체언(13e)을 수식하기도 한다.

(13) a. 꽃이 매우 예쁘다.

b. 퍽 좋아한다. / 가장 사랑한다. / *가장 읽는다.

c. 이 책이 가장 새 책이다.

d. 훨씬 천천히 갔다.

e. 그이는 매우 부자이다.

성분 부사 중에서 가장 뒤(서술어의 바로 앞)에 놓이는 부사로 부정 
부사 (14)를 들 수 있다. 이 부사는 용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4) 저토록 밥을 잘 {안/못} 먹는 아이는 처음 봤다.

2.3. 부사의 문법적 특성

어떤 부사들은 문장에 쓰일 때에 부사어로서 단순히 뒷말을 수식하
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문장의 형식과 내용에 어떤 제
한을 가하거나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일이 있다.

(15) a. 어서 {가세요/갑시다}.(명령문이나 청유문)

b. 나는 미처 {그 생각을 못 했다}. (부정문)

c. 학생은 모름지기 성실해야 한다. (꼭 그래야 한다는 뜻의 당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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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용례 유형 부정 긍정 기타

미처 458 15
-지 못하다(196/42.7%), 못 
~(35/7.6%), 
-지 않다(30/6.5%), ~ 없이(26/5.6%), 
못하다(22/4.8%), 없다(17/3.7%), 
-ㄹ 수 없다(10/2.1%), 안 ~(7/1.5%)

-기 전(에)(53/11.5 %),
모르다(50/10.9%), 
긍정 서술어(4/0.8%)

덜 ~
(5/1.1%
)

<표 3> 부사의 결합 양상

d. {만약/만일/가령} 이 일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하지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문)

e. {비록/설령/설사} 비가 온다고 {해도/할지라도} 출발하도록 합시다.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문)

이 중, 부사 ‘미처’(15b)의 사전 기술을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미처  (‘못하다’, ‘않다’, ‘없다’, ‘모르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아직 거기까지 미치도록. ¶ 그가 오기 전에 미처 일을 끝내지 못했다./남

편이 그런 사람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다.

이와 같이 어떤 부사들이 문장에 쓰일 때에는 특정한 단어나 표현, 
또는 문맥으로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문장 부사 중에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에 이런 특징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 부사들이 항상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부
사 ‘미처’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연세 한국어 표준 말
뭉치16)에서 검색.)

표에서 보듯이 ‘미처’는 부정의 문맥에서 더욱 활발히 쓰이며, 그 
6) 이 말뭉치는 연세말뭉치 1-9를 토대로 하여, 가능한 여러 장르와 분야의 표본들이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용례 추출의 효율을 높인 말뭉치이다. 총 
1,160만 어절로 되어 있다.



부정의 표현 역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편으로 긍정의 
문맥에도 비교적 활발히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사 중에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17) a. 지금이 찬스다.(명사)

b. 지금 곧 가겠습니다.(부사)

주로 명사로서의 용법을 중심으로 하는 부사로는 ‘가로, 각자, 거짓, 
나중, 대부분, 대신, 대체, 마지막, 만약, 매일, 모두, 모레, 스스로, 어
제, 이제, 조금, 지금, 직접, 진짜, 처음, 현재……’ 등이 있다. 한편으
로, 명사로도 쓰이지만 부사로서의 용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는 
‘거의, 바로, 가일층, 결국, 계속, 고작, 극구, 대강, 대개, 만일, 무조건, 
정말……’ 등이 있다.

3. 관형사
관형사는 아래와 같이, 체언 앞에서 그것을 수식하는 단어들을 가

리킨다.

(18) a. 새 집 / 헌 집 / 갖은 고생 / 괜한 말…….

b. 무슨 일 / 웬 말씀 ….

c. 이 나라 / 그 사람 / 저 친구 / 어느 쪽…….

d. 한 냥 / 두 대 / 서 홉 / 석 섬 / 너 말 / 넉 되 / 스무 개…….

한편, 한자어에서 유래한 다음과 같은 것들도 일반적으로 관형사로 
취급된다.

(19) 자연적 분포, 사회적 문제, 개인적 사정, 과학적 발명, 지리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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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연세한국어사전”(1998)에 수록된 관형사 표제어 927개 중 
무려 832개가 ‘한자어+적’ 구성의 관형사이다.

3.1. 관형사의 기능과 수식 대상

앞의 2장에서 살펴본 부사와는 달리, 관형사의 경우에는 그 수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체언, 그중에서도 주로 명사이다. 이런 면에서 본
다면 부사보다는 그 수식 대상이 매우 단순한 편이다.

(20) a. 우리 집은 새 집이다.

b. 무슨 일이 났소?

c. 별별 고생을 다 했다.

(21) a. 그 사람과 이 사람.

b. 그까짓 일로 너무 고민하지 마라.

c. 저는 당 열차의 여객 전무입니다.

(22) a. 한 말, 두 말, 서 홉, 넉 되, 스무 개, 첫 해.

b. 근 십여 년 만에 고향을 다시 찾았다.

관형사에는 위에서 보듯 명사를 수식하는 것(20, 21)이 가장 일반적
인 쓰임이다. 한편, (22a)에서는 주로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22b)에서는 주로 수사가 수식 대상이 된다.

3.2. 관형사의 종류

관형사는 그 뜻에 따라서 성상 관형사, 지시 관형사, 수량 관형사로 
구분할 수 있다. 성상 관형사는 그 뒤의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
낸다(20, 23). 지시 관형사는 그 뒤의 체언에 대해 발화 현장이나 문장 
밖에 있는 것을 지시한다(21, 24). 수량 관형사는 뒤의 명사의 수량이
나 순서를 나타내거나(22a, 25a), 어떤 수량에 대한 화자의 평가나 태



도를 나타낸다(22b, 25b).

(23) a. 갖은, 고얀, 괜한, 긴긴, 까짓, 늘푸른, 딴, 때아닌, 맨, 모든, 몹쓸, 뭇, 바

른, 빌어먹을, 새, 양(兩), 양대(兩大), 여느, 여러, 옛, 오랜, 외딴, 온, 온갖,

웬, 제까짓, 헌.

b. 무슨, 아무, 어느, 어떤, 어인, 어쩐.

c. 각(各), 구(舊), 매(每), 별(別), 별별(別別), 별의별(別―別), 순(純), 연(延),

일대(一大), 장장(長長), 전(全, 前), 제(諸), 현(現).

(24) a. 고, 그, 요, 이, 조, 저/ 그런, 이런, 저런.

b. 고만, 그까짓, 그깟, 이까짓, 이만.

c. 당(當), 모(某), 본(本).

(25) a. 첫, 한, 한두, 두, 두세, 두어, 두서너, 세, 서, 석, 서너, 수삼, 네, 너, 넉,

닷, 엿, 십여, 스무.

b. 근(近), 단(單), 단돈, 만(滿), 약(約), 총(總).

3.3. 관형사의 문법적 특성

관형사는 활용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뒤에 어떠한 조사도 붙일 
수가 없다.

(26) 이{*가/*는/*도……} 친구.

둘 이상의 관형사가 하나의 명사를 수식할 때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어서, ‘지시 관형사’가 제일 앞에 쓰이고, 그리고 ‘수량 관형사’, ‘성
상 관형사’의 순으로 나타난다.7)

(27) 이 세 옛 친구 / 저 모든 헌 옷.

관형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이 점은 부
사와 다르다.

7) 임홍빈․장소원(1995:1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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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 가: 어느 것이 새 책이야?

나: *저 (책이다)/ 저 책. / 저 책이야.

b. 가: 그 사람 갔대.

나: 벌써?

4. 맺음말
이상에서 부사와 관형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부사와 관형사는 문

장에서 그 뒤에 나타나는 말을 수식하여 그 뜻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한다는 점, 특별한 형태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점, 이 품사에 속하는 
어휘 목록이 다른 품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 등에서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한편 관형사와 부사는 그 주된 수식 대상이 다르다는 점, 부사는 관
형사와 달리 문장 전체를 수식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 성상 부
사와 정도 부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사는 문장에서의 위치가 상대적으
로 자유롭다는 점 등에서 그 특징의 차이를 보인다.

관형사와 부사의 문법적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계량적인 
분포 특성의 일부를 살펴보았는데, 이 두 품사에 속하는 낱낱의 단어
들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언어 자료의 관찰과 쓰
임의 분석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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